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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찬바람 광주생활밀착업종줄폐업빨간불

국세통계포털사업자현황 커피음료점올해첫감소세돌입

주점 음식점 도소매점포도↓장기화된경기불황으로내수 소비에찬바람

이불면서생활과밀착된점포들이줄어든것으

로 나타났다. 일부 업종 포화상태에 소비까지

감소해 카페 수는 올해 첫 하락세로 전환했고

음식점 주점,도 소매업종까지급감하는등자

영업자들에게줄폐업경고등이켜졌다.

25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 100대

생활업종사업자현황에따르면지난3월기준

광주소재커피음료점은지난해같은달보다5

곳줄어든2,746개로집계됐다.

카페는현대인들의커피소비량증가와함께

코로나19당시설자리를잃은근로자들이창업

에나섰던대표업종이다. 대표적인불황형창

업 업종으로 손꼽힌다. 커피음료점은 지난

2023년 4,664개, 2024년 2751개등급격이늘

었으나사업자간과당경쟁등으로올해처음으

로감소세에접어들었다.

먹거리를 판매하는 요식업계도 전반적으로

위축된 모습이다. 치킨 피자 햄버거 등을 판

매하는 등패스트푸드점은 1,427개에서올해

1,413개로줄었고점포가가장많은한식음식

점은173개감소해1만710곳이남았다.

중식 기타외국 음식점 점포 감소율은 각각

4.9%(-28곳) 5.3%(-28곳)다. 기타음식점은

673개에서13.6%줄어가장큰감소율을기록

했다.

식사를대체할수있는제과점은 10곳, 분식

점은74곳줄어1,419개만운영중이다.

회식문화변화등음주감소영향에호프주

점은1,646곳에서1,508개로감소했고간이주

점은114곳에서12개줄었다.

부동산 불황에 부동산 중개업은 지난해

4,717개에서 무려 203개 급감했다. 대표적인

자영업 창업 업종으로 꼽히는 편의점마저

1,354곳에서1,328곳으로감소했다.

이외에도△식료품가게(1,396곳→1,330곳)

△신발가게(181곳→165곳) △옷가게

(2,865곳→2,752곳)△슈퍼마켓(760곳→743

곳) △생선가게(364곳→356곳) △건강보조

식품가게(660곳→603곳) △화장품가게

(1,236곳→1,171곳)등도 소매업종에서줄폐

업현상을보였다.

이같은현상은은퇴이후직업전문성을살리

기어려운고령층이치킨집 식당 편의점등각

종자영업에뛰어들었으나시장포화에내수침

체영향을받았다는해석이나온다. 팬데믹이

후배달서비스가보편화한가운데플랫폼업체

비용이자영업자에부담이되고있다는분석도

있다.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5년1분기소

상공인동향 보고서에따르면올해1분기전국

소상공인 사업장당 매출 평균은 1년 전보다

0.72%감소한약4,179만원으로집계됐다.

술집(-11.1%) 매출이가장큰폭으로줄었

고분식(-7.7%), 제과점 디저트(-4.9%), 패

스트푸드(-4.7%), 카페(-3.2%) 등도일제히

매출하락세다.

올해들어정부에폐업지원금을신청한자영

업자는급증했다. 1분기 원스톱폐업지원신청

건수는 2만 3,785건으로 전년 같은 분기보다

64.2%늘었다. 홍승현기자

6월3일대선일, 택배기사들도쉰다

오는6월3일대선일에쿠팡을포함한대다수

택배기사가휴무와함께참정권을보장받게됐

다.

25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과 한

진,롯데글로벌로지스등택배사들은대선일에

휴무하기로결정했다.특히쿠팡은주간배송기

사들이투표에참여할수있도록휴무를보장해

로켓배송이처음으로일부차질을빚게됐다.

앞서전국택배노동조합은 쿠팡때문에다른

택배사들도주7일배송을시작했으며경쟁에서

뒤처지지않기위해6월3일을근무일로지정하

고있는실정 이라며 제21대대통령선거일을

택배없는날 로지정하라 고촉구했다.

이와관련해민간택배사들은휴무를결정했

으며쿠팡도주간배송을멈추기로했다.

4월생산자물가전월비 0.1% 하락

농산물출하량증가, 유가하락등으로지난

달생산자물가가소폭떨어졌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생산자물가지

수는 3월(120.36)보다 0.1% 낮은 120.24

(2020년수준100)로집계됐다.

창간1989년6월29일 제9611호 2025년5월26일월요일 (음력4월29일) 20

전남TP 지원사인 배이산업 이최근말레이시아국제해양 항공전시회에참가해현지해양방위전문기업과 HDPE 구조정 4척 수출계약을체결했

다. 전남TP 제공

전남 TP 지원사 배이산업 친환경HDPE 선박동남아첫수출

말레이시아해군구조정4척공급

(재)전남테크노파크는말레이시아랑카위에

서열린 국제해양 항공전시회(LIMA 25)

에서전남친환경HDPE소형어선규제자유특

구사업화지원사인 배이산업 이현지해양방

위전문기업과HDPE 구조정 4척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25일밝혔다.

이번전시회에는배이산업을비롯해한국해

양교통안전공단,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공동으로부스를운영했다.국내중소조선기자

재기업의기술력을해외에소개하고협력기회

를모색했다.

배이산업은 독자 개발한 6m급 고속단정

RHB600 모델을전시하고고강도고밀도폴

리에틸렌(HDPE)소재를적용한선박 구조정

경비정등다양한특수목적선을선보였다.

전남TP는지난해부터중소기업벤처부와전

남도(목포 여수 영암)의 지원을 받는 규제자

유특구사업을통해FRP어선을대체할수있

는 HDPE를 이용한 친환경 어선을 개발중이

다. 배이산업,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조

선해양기자재연구원 등이 특구사업자로 실증

사업을수행하고있다.

이번성과로배이산업은말레이시아해군의

협력사인 TMM(TARGET MEGA MA

RINE SDN BHD)과구조정 4척의납품계약

을체결했다.

해당 선박은 말레이시아 해군의 3,000톤급

잠수지원정 MEGA BAKTI 에탑재돼해양

구조및잠수임무에활용될예정이다.

TMM은 2010년 설립된 TRSB 의자회사

다.말레이시아해군의잠수함탈출및구조시

스템프로젝트를 12년간수행해온동남아시아

대표해양구조전문기업이다.

배이산업관계자는 이번전시회를통해말

레이시아를비롯한동남아시장진출의교두보

를마련했다 며 HDPE선박의기술력과친환

경성을기반으로수출확대를적극추진할것

이라고강조했다.

규제자유특구총괄곽부영전남도기반산업

과장은 이번 배이산업의 수출계약 성과로

HDPE소형어선의 동남아시장 등 해외사업화

가능성을확인했다 며 이를토대로HDPE선

박이글로벌시장에서경쟁력있는친환경선박

이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지원하겠다 고말

했다. 홍승현기자


